
초등고학년(4~6학년)

마음을 이어주는 온기우편함

작년 겨울방학에 나는 엄마와 함께 우표 박물관에 다녀왔다. 밖에서 볼 때

는 아담했는데, 막상 안으로 들어와 보니 볼거리가 많았다. 특히 연도별, 

나라별로 전시된 각양각색의 우표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. 우표를 붙여서 

편지를 보내본 적이 거의 없는 나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우표가 있다는 사

실이 놀라웠다. 

박물관을 둘러보던 중 <온기 우편함>이라는 것을 발견했다. 고민을 적어 

우편함에 넣으면 손 편지로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엄마께서 알려 주셨다. 

그 무렵, 나는 같은 반 남자아이를 1년 가까이 혼자 좋아하고 있었다. 하

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혼자서만 마음을 꼭꼭 숨기고 있었다. 엄마에게도 

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펜을 들었다. 

글을 써 내려가는 동안,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. 

‘정말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?’ 하는 의심을 뒤로 하고 우편함에 편지

를 넣었다. 

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.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

다. 빈 우편함을 볼 때마다 이렇게 5학년이 끝나버리면 어쩌나 조바심이 

기입 금지



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

것 같아 웃음이 나기도 했다. 그렇게 온기 우편함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

무렵, 드디어 답장이 도착했다.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가지런

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. 

“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고 환한 미소로 대한다면 인기 많은 친구가 될 거

예요. 좋아하는 사람과 기쁜 날들 이어가길 바라고 응원할게요.”

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초등학생의 유치한 고민을 그냥 지나치지 

않고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준 마음이 고맙고 따뜻했다. <온기 우편함>에 

담긴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. 

비록 고백도 못 해보고 짝사랑은 끝을 맺었지만, <온기 우편함>을 통해 받

은 편지에는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다. 

편지는 느리지만 기다림 속에서 더 큰 감동을 주고, 받는 사람에게 따뜻한 

위로가 된다. 나도 기회가 된다면 <온기 우편함>에 고민을 쓰고 답장을 기

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고 싶다. 내가 쓴 편지가 누군

가에게 힘이 되고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. 


